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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 지부교섭_ 제시안 없음]

점점 더워지는 날씨
시원한 제시안이 필요하다

제시안 없는 헛걸음 교섭

9차 지부교섭이 8일(목) 대전 한국로버트보쉬에

서 열렸다. 사측 교섭위원들은 제시안을 마련하

지 못했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교섭은 

4분 만에 끝났다. 

지난주 교섭에서 사측은 1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내용은 노동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내용 

딱 한가지 뿐이었다. 지부는 이번주 교섭에서는 

모든 요구안에 대해 일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9차 교섭은 다시 헛걸음이 되었다.

시간은 충분했다!

올해 교섭은 질의응답도 3차례나 진행했고, 질의

응답 이후 3주나 흘렀다. 사측이 고민할 시간은 

충분했다. 성의있는 제시안이 나와야할 때다.

 

교섭위원들 한국타이어 연대 활동 벌여

교섭에 앞서 지부 교섭위원들은 한국타이어 총고

용 보장을 위한 선전활동에 함께 했다. 한국타이

어 대전공장 화재 이후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

는 한국타이어 자본을 규탄하고 총고용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6/8(목) 교섭위원 공동실천 활동> 한국타이어 총고용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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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 교섭 속기록

이렇게 교섭하면
불쾌지수 올라간다

노 :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노

동탄압이 심각하다. 지부가 매번 길거리에 나

서고 있다. 오늘이 9차 교섭이다. 8차 교섭에

서 나온 안은 많이 부족했다. 오늘은 다른 요

구안에 대해서도 제시해달라고 했다. 제시안 

제출 부탁한다.

사 : 여러번 봐서 그런가 친숙해졌다. 날씨도 

더워지고 있고 앞으로 더 온도도 오르고 습도

도 오르고 불쾌지수도 오를 것 같다. 앞으로 

여정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 불쾌지수 올라

가지 않도록 좋은 토론과 협의 과정이 되면 좋

겠다.

노 : 오늘 제시안 제출해달라.

사 : 오늘은 안을 준비 못했다. 교섭 시작 전에 

실무 토론을 하고 어제도 모여서 한참 토론했

다. 요구안 중에 1, 2번 사항은 중앙과 겹치고 

임금인상은 각 사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안다. 

나머지 요구안도 약간의 이견이 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노 : 지난주에 이번 차수에는 임금 요구안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한 사업장도 못하나?

사 : 올해 임금인상을 지부교섭에서 다룬다고 

했는데 지회별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 

노 : 원래 임금인상안도 지부교섭에서 다루고 

논의해서 지회로 내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올해는 지부교섭에서 임금인상안도 제출받고 

논의할 예정이다.

사 : 올해 요구안이 쉬운 듯 하면서 어렵다.

노 : 중앙교섭에서는 제시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제시 못하나?

사 : 중앙과 겹치는 요구안이 일부 있고, 나머

지는 지부 요구안이다 보니 한 주만 더 시간을 

달라. 다음주는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 : 안이 없다면 더 이상 논의하는게 무의미

할 것 같다. 보통 8~9차 교섭하면 노조에서 조

정신청에 들어갔다. 그런데 올해는 조정신청까

지 11~12차까지 교섭할 시간이 있는데 벌써 

제시안을 못내겠다니 난감하다. 임금 포함해서 

빠짐없이 제출해주길 바란다.

* 차기 교섭 : 6/15(목) 14시 30분, 지부


